
 

 

  “맥 추 감 사 절 이 

뭐하는 날이야? 맥

주 먹는 날이야?” 

  어린 시절 친구

들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. 서울에서 살

던 나는 맥추감사절에 대해 아는 것이라

곤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인 후 하나님께 감

사하는 절기라는 것 정도였다. 서울에서는 

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맥추감사절의 의

미는 점점 더 시들해졌다. 그러나 시골에 

와서 살다 보니 맥추감사절이야 말로 의

미있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

맥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‘보리 맥(麥), 결

실할 때 추(秋)’로서 ‘보리를 결실하여 감

사하여 드리는 절기’라는 뜻이다. 

사람은 첫사랑, 첫아기, 첫돌, 첫만남, 첫

날, 첫인상, 첫 직장과 같이 처음에 많은 

의미를 둔다. 왜냐하면 처음이 시작이기 

때문이리라. 

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생

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. 아무리 열심히 

일을 해도 자기 것이 없었다. 다 주인의 것

이었다.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

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

다. 그리고 자기의 땅을 갖게 되고, 자기의 

곡식을 얻게 되었다. 그들은 이제 노예에

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. 어떻게 이런 일

이 가능했을까? 바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

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. 

예전에는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

면 부모님께 감사하며 빨간 내복을 사드

렸던 것처럼,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

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

으로 드리며 축제를 즐겼는데 바로 이것

이 추수감사절인 것이다. 

농촌에 와서 살다 보니 농사야 말로 하

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

알게 되었다. 햇빛과 비, 기온은 인간의 힘

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. 그런데 하나

님은 공짜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가? 

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자연을 

만드신 조물주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

것이 아닐까?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수

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

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

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

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은혜

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, 자연 앞에

서 더욱 더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. 

그리고 감사하자.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

람이 될 때 첫 열매는 끝나지 않고 계속 

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. 

일주일의 처음인 주일, 하루의 처음인 새

벽, 한 달의 처음인 1일, 농사의 첫 결실인 

맥추감사절, 우리가 감사할 때 2016년은 

감사의 해가 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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밥맛이 없고, 마음이 답답하여 삶의 의욕

이 생기지 않을 때,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

느끼며, 외로움에 밤잠이 오지 않을 때, 누

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이야기 할 

사람을 찾지 못하여 힘들어 할 때가 있지

는  않 으

십니까?  

평생 함

께 살아온 사람조차 나의 마음을 이해해 

주지 못하여 허탈감이 들 때가 있지는 않

으십니까? 

나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하고 싶어도 비

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망설이며 혼

자 앓고 있으시다면, 하늘샘심리상담센터

의 문을 두드려 보시지 않으시렵니까? 

하늘샘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, 부부

상담, 개인상담, 집단상담을 합니다. 상담을 

통해 살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고, 문

제를 만난 사람의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져 

문제를 이길 수 있

는 길이 보입니다. 

작은 문제가 쌓이다 보면 태산같이 큰 문

제가 될 수 있습니다. 

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 

갈 수 있습니

다. 

  내 마음은 건

강하십니까? 

상담을 통해 문제를 알고, 나를 알고, 나

답게 되는 회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

다. 

1회 상담시간은 1시간이고, 상담료는 5만

원입니다.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상

담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상담

을 해 드립니다. 물론 백운교회 성도들에게

는 언제나 무료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.  

(하늘샘심리상담센터 010-2782-0115)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정남미 사모> 

충청북도 제천시의 서쪽 관문이며, 38번 

국도의 천등산 다릿재 터널을 제천 방향으

로 지나서 나타나는 첫 번째 마을인 소월

리는 요즘 마을 주민이 함께 설계하고 만

들어가는 행복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

3월에는 각 가정의 재활용품들을 공동으

로 수거, 분리해 마을기금을 조성하고, 4월

에는 소월 입구부터 마을 입구에 이르는 

안길 250여m구간에 홍단풍과 철쭉을 심어 

마을 꽃 길 가꾸기로 아름답고 쾌적한 마

을 환경을 만들었다. 가구별로 구간을 정

해 내 집 화단처럼 가꾸며 마을 사랑을 실

천하는 행복한 마을, 우리 마을이다. 또한 4

월에는 단체여행을 다녀왔고, 매주 토요일 

오후 8시에 마을회관에 모여 강사로부터 

난타를 배우기도 한다. 난타에 적합한 생

활소품들을 준비해서 연습하는 생활난타

는 일상 생활인 농사에서 쌓인 피로감을 

풀고 단합할 수 있어 매주 참여하는 주민

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

도 한다. 지난 6월 21, 22일에는 농번기 일

손돕기의 일환으로 제천시 예산을 지원받

아 마을 공동 점심 급식을 실시했는데 주

민들이 각자 가지고 올 수 있는 식 재료들

을 가져와서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점심 

식사를 나누고, 바빠서 자주 못 만난 이웃

들과 만나 얘기꽃을 피우며 뜨거운 한낮의 

휴식 시간을 공유하기도 했다. 소월리 행

복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마을 소식지

를 만들어 행복한 마을의 행복한 소식을 

전하며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업

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.    <소월 이수근> 

<교회표어> 
“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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